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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은 2019년 1월 20일(주일)부터 22일(화)까지 

3일간 식당과 만남의 방 등에서 설 명절 음식으

로 수제 만두를 만들었다. 만두피는 밀가루와 

감자 가루를 넣어 홍두깨로 밀어서 만들고 만두

소는 김장 김치와 두부, 돼지고기, 부추, 파, 

당면, 양파, 계란, 참기름, 등을 썰고 다지어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220팩의 수제 만두는 한 

팩에 오천 원씩 교우들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런 모습들은 마치 설음식을 장만하는 종갓집 

맏며느리들이 사라져가는 옛 풍습을 재현하는 

것 같았다.▶20일(주일) 오후부터 만두소를 만

들기 위해 김장 김치 등 재료를 물에 씻고 다지

고 섞기 위해 칼과 도마가 부딪치는 소리가 마

치 설빔을 만들기 위해 시골 아낙네들의 명주 옷감 

다듬질 소리와 같이 정겹게 본당 주방에서 흘려 나

왔다.▶21일은 특별 만두피를 위해 밀가루와 감자 

가루를 반죽하여 홍두깨로 밀고 널리는 모습은 마

치 한지 공방에서 한 가족끼리 닥나무 풀을 퍼서 

갈대 발에 건조하는 모습처럼 손놀림이 화목하고 

다정스럽게 보였다.▶22일 만두 빚기는 모양을 반

달형과 원형으로 만들었다. 여러 명이 만들다 보니 

크기는 물론이고 모양도 일정하지 않아 수제 만두

임을 더 두드러지게 나타낸 것처럼 보였다. 만들어

진 만두를 중량을 500~600그램으로 계량하여 용기

에 담는데 주임 신부님께서 응원군으로 오셔서 수

제 만두 포장을 도와주시어 지쳐있던 회원들은 큰 

힘을 얻었다.

매주 교중 미사 전 주님 찬미 성가와 복음 환호송 연습
본당 전례분과 소속 산하단체인 성가대는 2019

년 1월 27일(주일) 교육관 2층 요한 방 201호실

에서 교중미사 1시간 전 성가대원 11명과 임상

숙(크리스티나) 지휘자 아래 금일 성가와 복음 

환호송을 연습하였다. 성가는 그 기능상 하느님

의 구원 업적에 대한 인간의 감사와 찬미, 사랑

의 표시이며 참된 기쁨의 표시이다. 그것은 말

씀이 결부된 거룩한 노래로서 성대한 전례의 필

수 불가결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였

다.전례헌장 112항) 또한 성가는 공동체 상호간의 친

교, 일치 등을 표현하며 축제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아우구스티노 성인

은 “사랑하는 사람이 노래를 부른다.”고 말하

였고, 옛 격언에도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두 배로 기도한다.”는 말이 있다. (전례집 8항)


